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숨은그림찾기 정답

연예

그룹 방탄소년단(BTS)의 디

지털 싱글‘버터(Butter)’가 빌

보드 핫 100 정상에 올랐다.

빌보드는 1일“이번주 핫 

100에 BTS의 버터가 1위로 진

입했다.”고 밝혔다.

BTS는 버터로‘다이너마이

트(Dynamite)’와‘라이프 고

스 온(Life Goes On)’에 이어 

세 번째 핫 100 1위를 기록했

다. 다이너마이트는 한국 대중

음악 최초, 라이프 고스 온은 

한국어 최초로 차트에 이름을 올렸다.

또 BTS가 피처링으로 참여한 조시 685와 미국 가

수 제이슨 데룰로의‘새비지 러브(Savage Love)’를 

포함하면 핫 100 1위를 차지한 것이 이번이 4번째다.

9개월 만에 4곡을 핫 100 1위에 진입시킨 BTS는 

저스틴 팀버레이트(7개월 2주)에 이어 가장 짧은 시

힙합 그룹 에픽하이(EPIK HIGH)의 멤버 타블로

가 미국 드라마 제작자로 변신한다.

에픽하이 소속사 아워즈는 지난 31일 타블로가 최

근 미국 제작사 아마존 스튜디오와 계약을 맺고 미

국 드라마 제작에 나선다고 밝혔다.

타블로가 제작자로 참여하는 작품은‘네온 머

신’(Neon Machine)이라는 제목의 코미디 시리즈다. 

저스틴 비버, 아리아나 그란데의 제작자인 스쿠터 

브라운의‘SB프로젝트’도 참여한다.

‘네온 머신’은 타블로의 인생에서 영감을 얻은 작

품으로, 타블로는 미국 HBO 드라마‘배리’(Bar-

ry),‘걸스’(Girls) 등을 집필했던 에미상 수상 작가 제

이슨 김과 함께 2년간 작품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

졌다.

타블로는 최근 자신의 SNS에“그동안 조용히 준

비해온 드라마를 훌륭한 팀과 함께 아마존 스튜

간 만에 4곡을 핫 100 차트 1

위에 올린 역대 두 번째 인물

이 됐다.

그룹으로선 1970년 잭슨파

이브(8개월 2주) 이후 가장 빠

른 기록이다.

1년 만에 핫 100 차트 1위에 

4곡을 올린 가수는 비틀즈, 슈

프림스, 저스틴 팀버레이크, 잭

슨 파이브, 머라이어 캐리, 폴

라 압둘, BTS등이다.

이밖에 버터는 발매와 동시

에 핫 100 차트 정상에 선 역대 

54번째 곡이다. BTS는 차트 데뷔와 동시에 1위에 

오른 노래를 3곡 보유한 유일한 그룹이다.

USA 투데이는 방탄소년단의‘버터’가“차트를 

녹이고 있다.”며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8주 연속 정

상을 지킨‘괴물 신예’올리비아 로드리고의‘굿 포 

유’를 제쳤다고 평가했다.

디오에서 제작하게 되었다.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.”

고 소식을 알리기도 했다.

타블로가 몸담은 에픽하이는 세계 최대 음악 축

제로 꼽히는 미국‘코첼라 밸리 뮤직 앤드 아츠 페

스티벌’에 한국 뮤지션으로는 유일하게 두 차례 

초청되는 등 세계적으로 주목받았다. 

BTS, ‘버터’로 4번째 빌보드 핫100 1위

타블로, 미국 드라마 제작자로 변신

케이트 윈슬렛,
노출 신 “뱃살 보정 거부”

영화‘타이타닉’의 여주인공으로 유명한 할리우드 

배우 케이트 윈슬렛(46)이 드라마 베드신 촬영 중 뱃

살 보정 제안을 거절한 일화를 공개해 화제다.

뉴욕타임스(NYT) 지난 31일 최근 종영한 HBO의 

범죄수사물‘메어 오브 이스트타운(Mare of Easttown)’

에서 화장기 없는 얼굴로 주인공인 중년 형사 메어 역

을 소화한 윈슬렛과의 인터뷰를 소개했다.

NYT에 따르면 윈슬렛은 드라마 1화의 노출 장면을 

촬영할 때 크레이그 조벨 감독이 카메라에 윈슬렛의 

뱃살이 잡히자“약간 통통한 배를 (후보정으로) 잘라

주겠다.”고 했지만“절대로 삭제하지 말라!”고 만류

했다

윈슬렛은 인터뷰에서“보정이 지나치다는 이유로 홍

보 포스터도 두 차례 반려했다.”며“나는 곧 46세가 

되고, 이 캐릭터를 중년 여성으로서 있는 그대로 드러

내고 싶었다.”고 보정을 거부한 이유를 설명했다.

윈슬렛은 소셜미디어(SNS)의 필터 문화에 대해서도 

비판했다. 그녀는“모두가 음식사진을 끊임없이 찍고 

필터를 적용한 채 자신을 촬영한다.”며“이는 젊은 배

우뿐 아니라 일반 젊은이에게도 위험하다.”고 했다.

그는 이어“변하고 달라지는 얼굴이 아름답다.”며“필

터로 얼굴을 가리며 변화하는 우리의 얼굴을 사랑하는 

법을 배우길 멈춘 것이 우려스럽다”.고 전했다.

케이트 윈슬렛은 영국 출신 할리우드 배우로 1997

년 제임스 캐머룬 감독의 영화‘타이타닉’으로 세계

적인 스타가 됐다. 이후 영화‘이터널 선샤인’과‘더 리

더: 책 읽어주는 남자’,‘센스 앤 센서빌리티’등 다양

한 작품에서 연기력을 인정받아 왔다.

▲ ‘메어 오브 이스트타운’에서 열연 중인 케이트 윈슬렛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진=트위터(토루)

▲ 타블로. 사진=페이스북(Tablo)

▲ 방탄소년단. 사진=빅히트 뮤직


